
1. 들어가며

우리들이 말하는 숲이란 나무들이 울창하게 들어찬 곳으

로 보통 산을 일컬은 말이다. 그러나 숲이 산에 있지 않고 강

에 있는 것처럼 의미를 갖는 “천년의 숲, 황룡강”이라는 본고

의 제목은 아이러니라 할 수 있겠다.

이러한 제목은 영산강이 우리나라 4대강 수계 중 가장 오

염된 강임에도 불구하고 영산강 수계에 속한 황룡강은 1백

여리 물길에 생겨난 수십 개의 습지와 강둑 주변에 다양한 

식물들이 어우러져 생태적 균형을 이루고 있으며, 사람의 간

섭이 적어 비교적 양호한 수질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또

한 하천에는 여울과 소 등이 자연발생적으로 발달해 있으며, 

하천변에는 아주 오래된 고목과 배롱나무 등이 황룡강 주변

으로 둘러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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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는 현재의 황룡강의 유역특성과 생태환경, 이에 

따른 수질현황과 수질오염원에 대하여 기술토록 하겠다.

2. 황룡강의 개요

 

황룡강의 '용(龍)'은 옛말 '미르'에서 나온 말이며, 미르는 

곧 '물'의 어원이 되고, 민간에서 용이 수신(水神)으로 좌정

(坐定)하는 것과 통한다. 곧 '큰 물=한미르(한물)＞황룡(黃

龍)'은 '한새=황새'의 변화와 같으며, 한물의 아화(雅化)로 볼 

수 있다. 장성지방에서 황룡천이라고도 하였고, 용강 또는 

용천이라 부르기도 하였으며 지역에 따라 봉덕연, 선연, 생

압도 등으로 부르기도 하였다(한국하천지명사전, 국토해양

부, 2011.12).

황룡강은 광주광역시 광산구를 흐르는 유로연장 58.6㎞, 

유역면적 564.4㎢의 국가하천으로 북하천, 장성호를 거쳐 장

성 소재지 황룡면, 광주 광산구 임곡동 송산교, 호남대를 지

나 송정시가지를 사이에 두고 광산구 평동 송대에서 국가하

천인 영산강과 합류한다.

3. 황룡강의 유역특성

 

황룡강 유역은 영산강 수계의 다른 국가하천에 비하여 농

경지 면적이 적으며, 상류 장성군의 개천과 관동천 인근의 장

성읍과 광주 광산구 도산동 인근 지역만이 시가지와 접해 있

을 뿐 유역 대부분이 산림지역을 이뤄 환경보존이 잘된 편이

다. 또한 조류들의 서식에 좋은 조건을 갖춰 광산구 서봉동 

어등산 주변에 1994년부터 왜가리와 백로 등 보호조류가 군

락을 이루고 있기도 한다.

장성댐의 건설 이전의 농경지는 하천 퇴적물이 쌓여서 이

루어진 충적지 포전(浦田)이 매우 발달하였으나, 제방공사

와 댐의 건설 이후로는 논농사가 주류를 이루게 되었다. 이러

한 농경지의 수원이 되는 장성댐은 1973년 7월 공사를 시작

해 1976년 10월 완공되어 만수위 때의 수면면적 68.9㎢, 총저

수량 8,480만톤, 유역면적 122.8㎢, 유효담수량은 8천4백8십

만톤이다. 주변 139㎢에 걸친 광주·나주시·장성군·함평군 

일대에 관개용수와 생활·공업용수를 공급하고 있으며, 장

성호는 1977년에 국민관광지로 지정되어 북쪽에 인접한 내

장산국립공원과 함께 관광명소로 변모하였다(한국의 하천

경관, 국토해양부, 2011.12).

최근 「4대강살리기 사업」 후속사업의 일환으로 장성댐 

저수지 높이를 2ｍ 높이고, 여수토방수로를 360ｍ 확장하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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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황룡강의 생태환경

황룡강은 2급수로 다

양한 어종이 번식하여 

살고 있다. 상류에는 뱀

장어, 송어 등 모두 51종

의 어류가 서식하고 있으

며 물의 흐름이 빠른 편

인 하류 임곡동 일대엔 21

종의 어류가 서식하는 것

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

중 피라미가 39.5%, 각시

붕어가 21.4%, 납자루가 

14.6%를 차지하고 있다.

자연상태를 보존하고 

있는 황룡강은 수생식물

군락 등이 산재해 물새들

에게 다양한 서식지를 제

공하고 있다. 겨울철에는 취수장 상류에 쇠오리, 흰뺨검둥오

리, 논병아리 등이 겨울을 지내며, 여름철에는 황룡강변의 

갈대밭 등에서 개개비, 붉은머리오목눈이, 모래나 자갈밭에

는 꼬마물떼새가 알을 낳는다. 봄과 가을철에는 텃새 외에도 

댕기물떼새, 삑삑도요, 깝작도요와 같은 도요류가 얕은 물가

에서 먹이를 찾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황룡강에는 왜개연꽃이나 자라풀 및 노랑어리연꽃 등이 

수면 위에 수줍은 듯 잎을 올려놓은 부엽식물로 물억새, 줄 

및 애기부들은 물가의 서있는 황새처럼 정수식물로, 그리고 

생이가래나 개구리밥은 물위에 떠서 표류하는 부유식물로 

나타난다. 또한 이들 수생식물은 물고기나 곤충들의 산란 장

소로 이용되고, 부화된 물고기나 수서곤충의 먹이가 되거나 

포식자를 피하게 하는 은둔처가 된다.

조원철(2009)에 따르면 황룡강 하류에는 식물상은 81과 

220속 279종 37변종 1품종으로 총 317종류가 서식하고, 그 중 

수생식물은 30과 55속 67종 8변종으로 총 75종류가 나타난 것

으로 보고하고 있다. 또한, 환경부가 지정하는 멸종위기 보

호야생동식물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산림청이 지정하는 희

귀 및 멸종위기식물로는 자라풀 1종이 서식하는 것으로 조

사되었다. 

5. 황룡강의 수질

BOD는 수중에 용존되어있는 유기물의 양을 수치로 표시

한 것으로 BOD 수치가 높을 경우 호기성 박테리아의 증식

을 유도할 뿐만 아니라 정체수역에 있어서는 수화현상이라

고 불리는 조류의 과다번식의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황룡강 상류에 위치한 황룡강1 지점의 지난 20년간 연평균 

BOD 수질은 1.51㎎/L, 황룡강2 지점은 1.89㎎/L, 하류인 황

룡강3 지점은 2.61㎎/L로 상류에서 하류로 갈수록 수질이 나

빠지고 있다. 이는 일반적인 하천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신

규 오염원의 증가에 따라 수질이 나빠

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영산강 승촌보 지점의 지난 20

년간 연평균 BOD 수질이 7.16㎎/L인 

것을 감안하면, 영산강 수계에서의 황

룡강 수질은 좋은 것으로 보인다. 각 지

장성댐 둑높이기 사업 조감도

광주시 광산구 임곡동 임곡교 일대의 식물 생태환경(조원철, 2009)

황룡강의 각시붕어

황룡강의 붉은머리오목눈이

황룡강의 멸종위기식물 자라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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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서의 BOD 농도 수질변화 추이를 나타낸 아래 그림을 

살펴보면 하류지점인 황룡강3 지점을 제외한 중·상류에서

의 BOD 농도는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DO 농도는 물 또는 용액 속에 녹아 있는 분자상태의 산

소량을 나타낸 값으로 수온, 유속, 하상구조 및 생물학적 대

사과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으며 계절이나 지역에 따라 큰 변

화를 나타낸다. 황룡강 전역의 지난 20년간 연평균 DO 농

도는 10.0㎎/L 이상의 수치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영산강 승촌보 지점의 지난 20년간 연평균 DO 수질이 

8.43㎎/L인 것을 감안하면 비교적 양호한 수질을 보이고 있

다.

부유물질 농도는 입자 지름이 2㎜ 이하로 물에 용해되지 

않는 물질을 일컫는 말로 오염된 물의 수질을 표시하는 지표

이다. 하천 등 자연수역에 방류되면 물의 탁도를 높이고 외관

을 더럽히며, 그 중 생물분해 가능한 유기물질이 DO를 감소

시킨다. 황룡강 상·중·하류의 지난 20년간 연평균 SS 농도

는 각각 4.12㎎/L, 5.95㎎/L, 7.05㎎/L로 BOD 수질과 같이 상

류에서 하류로 갈수록 수질이 나빠지고 있다. 그러나 「하수

도법」에 따른 오수 처리시설의 방류수질 기준이 10.0㎎/L 이

하이고, 승촌보 지점의 20년간 연평균 SS 농도가 20.49㎎/L 

인 것을 감안하면, 매우 양호한 수질이라 판단된다. 

6. 황룡A 단위유역 기준의 주요 오염원

황룡A 단위유역의 인구는 33,571명이고, 1일 물 사용량

은 8,006.1㎥이다. 또한 축산 사육두수는  젖소 427두, 한우 

10,476두, 돼지 29,141두, 양 2,090두, 

개 5,879두, 가금 89,987두가 사육되

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유역

내 토지이용 현황은 임야가 258.1

㎢로 제일 넓고, 전이 20.4㎢, 답은 

41.7㎢, 대지는 19.3㎢  순이다.

오염부하량은 일일 총 3,276.6㎏

이며 이중 토지에서 발생하는 부

하량은 61.9%인 2,028.4㎏으로 가

장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생활하

수는 601.2㎏, 축산시설은 578.5㎏, 

산업시설은 57.9㎏ 순으로 나타났

다. 이처럼 오염부하량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황룡강 수계의 주요 오

염원을 자연상태 강우시에 발생하

는 비점오염원이 61.9%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유역내 자연 

침투시설이나 장치형 여과시설 설

치로 비점오염원 저감 대책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유역내 

논이나 밭에서 뿌려지는 농약 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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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황룡강1 지점(황룡강 상류,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영천리)

(2) 황룡강2 지점(황룡강 중류, 전라남도 장성군 황룡면 장산리)

(3) 황룡강3 지점(황룡강 하류, 광주광역시 광산구 서봉동(송정취수장))

황룡강 주요지점의 수질농도 현황(환경부 물환경정보시스템 제공)



량에 대한 조사가 전무한 것을 감안하여 볼 때 이에 대한 기

초조사를 통한 대책 수립이 절실히 요구된다.

7. 나가며

황룡강은 유역내에는 도시지역이 발달하지 않고 환경오염

원인이 작아 비교적 깨끗한 수질을 유지하고 있어 다양한 식

물이 서식하며 자연경관이 빼어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친

환경적인 생태환경으로 산림청에서 지정하는 희귀 및 멸종

위기식물인 자라풀이 서식하고 있으며, 영산강수계 내에서

는 비교적 양호한 수질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최근 황룡강 하류지역에서 대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는 주택단지개발과 일부 지역에서는 생활하수가 황룡강

으로 그대로 유입하고 마을하수도 사업 추진이 절실하다 할 

수 있다.

또한 하천 내 개선사업 중 생태하천 조성사업과 지방하천 

정비사업, 유역차원의 도시개발 사업 추진시 황룡강 수질상

태를 고려한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설치가 필요하다. 이는 영

산강 유역차원에서의 황룡강은 영산강의 맑은 물 공급원일 

뿐만 아니라 비상시 광주광역시 비상상수원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산업화시기 우리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자연 생태환

경이 무엇인지 제대로 돌볼 틈조차 없이 바쁘게 달려왔다면, 

지금은 후대에 물려줄 그 어떠한 것들보다 우선해서 황룡강

의 소중한 자원과 생태환경을 보존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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